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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구조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소득불평등 인식,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정도 등

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은 SPSS ver. 18.0을 이용 기초통계, 신뢰도, 상관관계, 회귀분석(공차한계와 분산

팽창지수)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

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

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소득불평등∣경제적 스트레스∣자살생각∣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conomic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 adul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basic statistics, reliability, correlation, and regression 

(tolerance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with the help of SPSS ver. 18.0. using data of 532 

elderlies over 65 years old who live in Jeollanam-do. The main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ult shows the significant medicating effect of economic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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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

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장수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빠른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미흡할 경우 다양한 사회 병리적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된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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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최근 OECD(2014: 1)가 발표한 자료에 의

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약 70명이고, 또한 1990년과 2010년 사이 무

려 5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중

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현 시점에서 노인자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노인자살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

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자살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의 자살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고 있다. 구체

적으로 노인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1

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2008)과 범부처가 참

여하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을 통해 다

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16]. 또한 학계에서도 아

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인자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자살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노인자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첫 번째 방향은 노인자살 현황분석

[10][16][24][42][51][61] 등과 같이 노인자살 실태를 파

악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방향은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4][5][8][19][57][68][69]. 

특히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들은 실천적·정책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주요 근거자료

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

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현시점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경제적 취약성 문제이다. 

OECD(2013: 164)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7.0%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인 12.8%에 비해 약 3.67배 높

은 것으로 발표하였다[53]. 실제 한국노인의 경제적 취

약성이 노인자살을 유발하는 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

인이라고 World News(2012)가 보도한 바 있다[67]. 

한편 경제적 취약성 개념의 대표적인 측정변인은 빈

곤과 소득불평등이다[23][46][66]. 이중 현 상황에서 노

인자살에 이르는 원인조건으로 소득불평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곤은 생필품 등의 

부족상태인 절대적 빈곤과 타인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아울러는 개념이기 때문

이다[2][35]. 즉 빈곤보다는 소득불평등이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취약성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17][22][37][49]

에서도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의 유의성을 지지하

고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 관계에는 몇 가지 한

계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시지표인 소득불평

등이 개인의 행위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거시

지표인 소득불평등과 개인의 행위인 자살 간 관계를 연

결해 주는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하지만 이소정(2010: 

5)은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자살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주목하였다[19].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은 아노미 이론과 일반긴

장이론을 통해서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노미 이론을 제시한 

Merton은 경제적 성공이라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자원의 차별적 분배 즉,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자살

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Merton의 아노미 

이론을 확장시킨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단순

히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개인의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44][48], 불평등한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탈행위를 촉발

시킨다고 설명하였다[25][26].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개

인의 자살행위에 이르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가 갖는 또 다른 한계는 자살변인을 

자살률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변인은 주로 

OECD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살률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미치는 경향성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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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OECD나 통계청 데이터의 한계인 연구자가 관

심을 갖는 일부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살변인은 사

후에 데이터가 축적되고, OECD나 통계청은 대중들에

게 2~3년의 기간이 지나고 공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맥락을 이

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살변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선행요인인 자살

생각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지역

과 현 시점에서 소득불평등이 개인 행위인 자살에 미치

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지표인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행위인 자

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한계가 시사

하는 바는 첫째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자살행위에 이르

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스트레스

의 매개역할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지역과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자

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선행

요인인 자살생각 변인에 통한 간접적인 추정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살

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실천적·정책적 개입지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빈곤개념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도 해결 가능하지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수

렴하는 소득불평등은 세금을 활용하거나, 복지서비스

의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증세와 복지확

대를 지지하는 친복지 진영에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노미이론과 일반긴장이론
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그림 1]과 같이, “아노미의 

발생조건”과 “아노미 조건 하에서 개인의 적응방식”이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즉, 모든 사회는 문화

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라는 매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사

회에서 문화적으로 승인된 목표는 “경제적 부”와 “사회

적 성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목표를 수

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이 부

족할 때, 개인의 비행 문제가 발생하고, Merton은 이를 

아노미라고 주장하였다[38][60]. 그리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 따라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개인의 적응방식은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60]. 이중  아노

미에 대한 적응방식 중 도피형은 노인의 자살과 가장 

관련 있는 개념이다. 기존 선행연구[64][14]에서도 자살

을 ‘도피’의 극단적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과 

아노미의 이론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1

문화적 구조
(문화적 목표: 경제적 부와 사회적 성공)

구조 간 
괴리 ⇒ 자살(비행)

사회적 구조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자원의 차별적 

분배)

아노미의 발생조건 개인의 적응 
방식

그림 1. Merton의 아노미 이론 모형

한편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받은 일반긴장

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1992년 Agnew에 의해서 

1 거시적 차원의 아미노 이론과 미시적 차원의 일반긴장이론 즉, 두 이

론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배경이론으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살생각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자

살생각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원인에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erton이 제시

한 자살의 원인이 구조간 괴리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하

였다는 강조하였고, Agnew는 Merton의 이론적 기반하에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 차원에서 개인은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Merton과 Agnew의 이론이 별개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Merton이 제시한 불평등한 사회구조하에

서 개인은 어떠한 긴장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되

는가가 Agnew의 이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소득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변인과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이라는 

미시적 변인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시적, 미시

적 이론이라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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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었다[27]. 하지만,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 

Agnew의 일반 긴장이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

한다. 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정당한 기회를 제한시키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개인의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개인의 비행이 불평등한 사

회구조 안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긴장과 더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29]. 즉 [그림 2]와 같이 일반 

긴장이론은 목표달성(재산과 지위에 대한 목표)의 실

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가족의 사망, 가치 있는 소유물

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발생(언어 및 신체적 학대 등)

에 따라서 긴장이 발생하고, 이러한 긴장을 느낀 개인

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개인들은 긴장을 대처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다는 것이다[26].

일상생활에서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인 
자극의 발생

⇓
긴장 ⇒ 부정적인 

정서 ⇒ 자살(비행)

그림 2. Agnew의 일반긴장이론 모형

이들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 Agnew의 일반긴장 이

론을 통해서 노인 자살을 이해하면 경제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로 파생되는 소득

불평등이 노인에게 긴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은 자살을 선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노인의 긴장 즉, 경제적 스

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

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
자살은 죽음에 이른다고 기대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

미한다[52]. 이러한 자살은 우리나라 모든 연령층 중 노

년층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2010년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10세-19세 5.2명, 20

세-29세 24.4명, 30세-39세 29.6명, 40세-49세 34.1명, 

50세-59세 40.1명, 60세-69세 52.7명, 70세-79세 83.5세, 

80세 이상 123.3명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24]. 또한 노인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OECD 국가의 경우 자살률이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

가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65세～69세 연령대는 40.4

명에서 58.1명으로 70세～74세 연령대는 48.8명에서 

68.8명으로 큰 폭의 증가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이러한 노인자살을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

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행위인 자살은 자살하는 본인뿐

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Préville, Hébert, Boyer, Bravo, and 

Seguin(2005: 597)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자의 4.2%가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7].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 약 5조원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약 160만 5천명 대상) 예산이 약 

2조 4,460억원이고, 노인복지 예산이 약 3조 6,472억원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살의 심각성을 더 쉽게 인식

할 수 있다[16]. 

이러한 노인자살의 심각성 때문에 학계에서는 노인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관

련 연구는 연구대상인 자살자가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살 대체변수로 

자살생각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3]. 실제 자살생각은 자

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배진희, 

엄기욱(2009: 1435)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15.6%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

고[12], Suominen, Isometsä, Suokas, Haukka, Achte, 

and Lönnqvist(2004: 536)의 연구에서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35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살시도자 중 

13.3%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2]. 

이처럼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에, 자살시도가 자살에 유

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의 자살생

각이 자살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간접적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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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자살생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노인자살과 마찬가지로 노인 자살생각도 타 연

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표, 최순호

(2011: 26)는 2009년 현재 19세-29세 15%, 30세-39세 

13%, 40세-49세 14%, 50세-59세 17%, 60세-69세 19%, 

70세 이상 31%로 노인의 자살생각이 가장 높다고 보고

하였다[24].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은 65세 이상 

남성노인 31.07%, 여성노인 56.20%로 나타나 여성노인

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

살시도율은 남성노인 4.24%, 여성노인 1.26%로 확인되

었고, 실제 자살률에서도 남성노인은 인구 10만명당 65

세~74세가 143.1명, 75세 이상이 209.2명인 반면 여성노

인은 65세~74세 43.6명, 70세 이상이 7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이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적지만,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실

제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자살 시도 시 치명적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불평등은 희소자원의 소유 정도에 따라 개인이 위계

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되고, 이러한 희소자원의 분배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소수의 사람들에 독점되는 현

상이다[30] .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소득의 분배가 소수

의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화폐적 이

익을 경험하지만, 반면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화폐적 

불이익을 겪게된다[32]. 이러한 맥락에서 OECD(2011: 

66)는 소득불평등을 소득(물질적 자원)이 사회에서 어

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개념화하였다

[51].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년층에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경로에 따라 소득의 격

차가 누적되므로, 노년기에 소득불평등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34]. 실제 OECD(2010)의 통계에 따르면, 2000

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18세에서 65세 미만의 인구집단

의 지니계수의 경우 0.300으로 OECD 평균인 0.311보다 

작지만, 노년층의 지니계수는 0.405로 OECD 평균인 

0.299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인의 다양한 문제를 발

생시키지만, 자살과 자살생각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

다. 소득불평등이 노인의 자살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

해서 소득불평등과 노인의 자살생각 간 관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계층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생활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기회는 집단

이나 위계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기대되는 

화폐적·비화폐적 이익을 의미하고[59], 생활기회에 따

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상태가 결정된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건강 

등과 관련된 불평등을 발생시킨다[6]. Payne and 

Askeland(2008: 47)도 소득불평등 문제는 다양한 종류

의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하

였고[55], Hildebrand, and Vand(2009: 818)의 연구에서

는 유럽 11개 국가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9]. 또한 Zheng and George(2009: 29-32)의 연구에서

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고하였다[65]. 이처럼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인이 생

활기회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격차는 결과적으

로 노인의 자살을 증가시킨다. Shah and Bhandarkar(2011: 

26)는 남성과 여성 인구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지니계수만이 자살률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1]. 그리고 1991년에서 1992년까지

의 International Social Justice Project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자살

률의 관계를 조사한 Fernquist(2003: 70)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살률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37].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

를 통해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경험하는 소득하위계

층 노인은 상위계층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기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의 유의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지하고 있는데, Hong, Knapp and 

McGuire(2011: 40)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면 자살생각

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40]. 이처럼 선

행연구를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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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 관계
불평등은 화폐·비화폐적 자원을 일부집단이 소유하

고 있고, 그러한 분배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다[43]. 따

라서 소득불평등은 소득이 일부집단에 분포되어 소득

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격

차는 소득에 따른 계층화로 연결된다[66]. 또한 소득하

위계층에 위치한 노인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 즉, 화

폐·비화폐적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된다. 이러한 노인들이 겪고 있는 다

양한 스트레스 중 일차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

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의 재무의 변화의 

결과로써,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곤궁

(hardship), 압력(pressure), 부담감 (strain)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70].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크게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차

원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기적인 일자리의 부족 상태

라면, 주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인지하

는 고용불안정성을 의미한다[58]. 특히, 객관적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자료에 접근성이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

제적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스트

레스를 측정한 박혜성(2007: 74-8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이 인지하는 소득․지출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이상

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11]. 실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간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의 유의성을 지지하고 있

는데, Marks(2005: 57-58)는 소득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깊다고 지적하였고[45], 

Boushey and Weller(2006: 21)는 소득불평등이 높아질

수록 가구의 경제적 압박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31].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인 경제적 궁핍, 경제적 부담, 

경제적 압박 등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지지하고 있는데, CPPR(2005: 

13)에 따르면 경제적 궁핍이 경제적 압력을 유발하여 

부모의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33]. 

그리고 221명의 저소득 가족을 조사한 Prawitz, 

Kalkowski and Cohart (2013: 29)는 경제적 압박이 높

을수록 고통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56]. 박혜성

(2007: 107)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인 소득, 지

출 스트레스가 우울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바 있다[11]. 이처럼 선행연구들도 일관되게 경제

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단순히 노인의 정신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의 이전단계인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인 경제적 궁핍, 

경제적 긴장, 경제적 압박, 재정적 긴장 등을 경험하면,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증가된 정신적 취약

성은 결국 자살생각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를 유

의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Yoder and Hoyt(2005: 262)는 

가족의 경제적 압박이 우울감과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다[63]. 또한 Meltzer, Bebbington, Brugha1, Jenkins, 

McManus and Dennis(2010: 785)는 재정적 위기, 이혼 

또는 깨진 관계(broken relationship)로 인한 물질적 궁

핍이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

다[47]. Economou, Madianos, Peppou, Theleritis, 

Patelakis and Stefanis(2013: 57)의 연구에서는 그리스

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재정적 긴장을 경험한 사람의 

자살생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6].

한편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 관계

를 살펴보면, 상기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의 유의성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소

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개효과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의 유의성을 지지하고 있

는데 Houdmont and Leka(2010: 3)는 경제관련 변수와 

건강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있다고 

지적하였다[41]. 특히 이소정(2010: 5)은 거시경제 지표

인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취약성이 미시적 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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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연결시키는 지점에 경제적 스트레스가 존재한

다고 제시한 바 있다[19].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소득불

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개

요인으로 작용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

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

경을 토대로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불평등 자살생각

그림 3. 연구모형

2. 연구대상과 조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

인이다. 먼저 자살생각 문항이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과정을 거쳤다(IRB No : 

JBNU 2014-03-005-001).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

군과 성별로 층화한 후, 44개의 집단에 대한 표본을 추

출하였다. 그리고 각 층에 대한 표본 추출은 단순임의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조사목적

에 동의한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541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 자료는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9월까지 총 14일에 거쳐 수집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

(PASW, ver 17.0)를 활용하여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쳤고,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Sobel -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죽음에 이른다고 기대하거나 인지했음에

도,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오인근

(2007: 26)이 SSI 척도를 수정 보완한 한국판 SSI 척도

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SSI 척도는 19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척도는 0점에서 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없는 노인은 대

답하기 어려운 2문항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

고, 수정이 어려운 3문항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2문항

을 삭제하여 총 14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울러 

일부 긍정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점

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75로 

보고되었다.

2) 소득불평등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소득의 분배가 소수의 사

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불

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Ohtake(2004: 11)의 인지된 소득

불평등 문항을 이용하였다. 인지된 소득불평등 문항은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확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단일 문항이고,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54].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

에서 노인들이 소득불평등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부연 설

명을 추가하여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부자들은 더 잘 살고, 어르신은 더 가난해 지는 

것)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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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본인이 인지한 경제

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

하기 위해 Mistry,  Benner, Tan and Kim(2009: 282)의 

경제적 부담감(economic strain)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

제적 스트레스 문항은 “당신은 지난 3개월을 되돌아 보

면, 청구된 금액을 납부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

니까?를 묻는 단일 문항이고,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

우 자주 있었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50].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내

용타당도 검증결과 청구된 금액이 모호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청구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공과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당신은 지

난 3개월을 되돌아 보면,  청구된 금액(공과금, 세금, 임

대료, 이자 등)을 납부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

까?“로 수정하였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68][69]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쳤던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를 통제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통제변수는 명

목변수의 경우 회귀식에 투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

정을 거쳤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학력수준은 초

등학교 이상 1, 무학 0, 배우자는 유배우자 1, 무배우자 

0 으로 부호화하여 dummy 변수로 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335명(61.9%)으로 남성 206명

(38.1%)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대는 76.75세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70대 268명

(49.5%), 80대 188명(34.8%), 60대 85명(15.7%)으로 조

사되었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이상이 320명(59.1%)

으로 무학 221명(40.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무배우자는 308명(56.9%)인 

반면 유배우자는 233명(43.1%)으로 확인되었다. 

항목 빈도(%) 비고

성별 남성
여성

206(38.1)
335(61.9)

연령
60대
70대
80대

85(15.7)
268(49.5)
188(34.8)

Mean(SD)
76.75(6.48))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이상

221(40.9)
320(59.1)

배우자유
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308(56.9)
233(43.1)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2.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검토한 결과는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소득불평등은 4.40점(SD .77)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3.70점(SD 

1.08)으로 확인되었고, 자살생각은 점수범위 0점에서 2

점 사이에서 0.31점(SD .31)으로 보고되었다. 

구분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득불평등 1점-5점 2점 5점 4.40점 .77점

경제적 스트레스 1점-5점 1점 5점 3.70점 1.08점
자살생각 0점-2점 0점 1.54점 .31점 .31점

표 2. 주요변수들의 특성

3.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

변수 간 상관계수가 절대값으로 .002 ~ .31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

았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①성별 - 　 　 　 　 　
②연령 .038 - 　 　 　 　
③학력수준 .313*** -.140* - 　 　 　
④배우자 유무 -.121* .030 .078 - 　 　
⑤소득불평등 .002 -.216*** .170** .021 - 　
⑥경제적 스트레스 -.066 .022 -.021 .022 .125* -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
유배우자)

표 3. 변수들의 상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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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관계에서 경

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단계를 따랐다[28]. Baron과 

Kenny(1986)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세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 둘째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의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수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부분매개효과라 한다. 이에 반해 독립변

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의미

한다[28]. 이와 더불어 Sobel-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회귀모형에 대

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표 4][표 5][표 

6]의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공차한

계(Tolerance Value)를 진단한 결과, 분산 팽창계수는 

10 이하이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 Ⅰ>

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은 자살생각의 변량(variance)을 8.5% 설명해 주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에 대해 연령, 학력수준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모형 Ⅱ>

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

서 노인이 인지된 소득불평등 변수를 투입한 결과, 자

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10.6%로 <모형 Ⅰ>에 비해 

2.1%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해

서 인지된 소득불평등은 β = .155의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

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자살생각

모형 Ⅰ 모형 Ⅱ

B S.E β B S.E β
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

-.028
.011
-.067
-.021

.029

.002

.029

.030

-.043
.221***
-.105*
-.032

-.034
.011
-.055
.005

.029

.002

.029

.031

-.053
.225***
-.086
.007

소득불평등 .063 .017 .155***

Model Fit
상수= -.465
R2= .092

adj. R2=.085
F=13.528***

상수= -.776
R2= .114

adj. R2= .106
F=13.735***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유
배우자)

표 4.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2)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간 관계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

형 Ⅰ>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변량(variance)을 

1.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수준의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모형 Ⅱ>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 변수를 투입한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

한 설명력이 4.2%로 <모형 Ⅰ>에 비해 4.04%의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소

득불평등은 β = .17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소득불평등이 높을

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경제적 스트레스

모형 Ⅰ 모형 Ⅱ

B S.E β B S.E β
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

-.085
.007
-.284
.083

.103

.008

.104

.107

-.038
.043

-.130**
.038

-.110
.008
-.238
.180

.102

.008

.103

.109

-.049
.048

-.109*
.082

소득불평등 .239 .062 .171***

Model Fit
상수= 3.248
R2= .024

adj. R2=.016
F=3.249***

상수= 2.071
R2= 5.0

adj. R2= 4.2
F=5.672***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유배
우자)

표 5.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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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생각에 대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먼저 <모형 Ⅰ>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은 자살생각의 변량(variance)을 

8.5%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수준 

변수의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모형 Ⅱ>

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

서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변수

를 투입한 결과,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14.5%로 

<모형 Ⅰ>에 비해 6.0%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

고 자살생각에 대해서 경제적 스트레스 β = .206, 소득

불평등 β = .120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계

자살생각

모형 Ⅰ 모형 Ⅱ

B S.E β B S.E β
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

-.028
.011
-.067
-.021

.029

.002

.029

.030

-.043
.221***
-.105*
-.032

-.028
.010
-.040
-.006

.028

.002

.028

.030

-.043
.215***
-.064
-.009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049

.060
.017
.012

.120**
.206***

Model Fit
상수= -.465
R2= .092

adj. R2=.085
F=13.528***

상수= -.900
R2= .154

adj. R2= .145
F=16.187***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
유배우자)

표 6.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

 5.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
1)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

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서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단계를 따랐

다[28].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그림 

5][그림 6]과 같다. 

먼저 1단계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는 전제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이 자살생각에 대해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불평등 자살생각

β=.155***

adj.R2=.106

그림 4. 1단계 검증결과

그리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는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 자살생각

경제적 스트레스
β=.171***
adj.R2=4.2

그림 5. 2단계 검증결과

마지막으로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였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

의해야 한다는 전제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

살생각에 대해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아울러 3단계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

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이고, 유의한 

수준에서 ß계수의 크기가 작아질 때에는 부분매개가 

성립된다. 소득불평등 → 경제적 스트레스 → 자살생각

의 경로의 유의성이 발견되었고, 특히 [그림 6]의 소득

불평등 → 자살생각 간 관계의 영향력이 β=.120으로 

[그림 4]의 소득불평등 → 자살생각 간 관계의 영향력 

β=.155 보다 작아,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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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자살생각

경제적 스트레스
β=.206***
adj.R2=.145

β=.120***
adj.R2=.145

그림 6. 3단계 검증결과

2)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

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의 Z검

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통계량 Z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기 제시된 Sobel의 통계량 Z의 공식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경로 Z P

소득불평등 → 경제적 스트레스 → 자살생각 3.053 0.00

표 7. Sobel-Test에 의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결과

간접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

는 z에 대해서 H0: αβ=0 이라는 귀무가설을 설정한 뒤, 

z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 간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8]. 따라서 Z값이 3.053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목적은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

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직접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40]와 일치한다. 둘째 소득불평등과 자

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

서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 있다는 선행연구

[45][31][63][47][36]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득지원정책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인의 근로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자유주

의 체제하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시장

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

지만,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직이 주류

를 이루고 있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는 노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

가 사실상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

등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또는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연금이 성숙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불평

등 감소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다양

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증가하였

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점이다. 이는 소득불평등

이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비율)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46][66] 고려한다면, 현행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
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으로 노인의 절대적 빈곤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인 전라남도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으로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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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권을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권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

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45][31][63][47][36]. 

이는 소득하위계층에 위치한 노인들은 심각한 소득불

평등 즉, 절대적·상대적 빈곤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일차

적 스트레스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된다. 이러한 경

제적 스트레스는 노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높이고, 결과

적으로 높아진 노인의 정신적 취약성 문제는 자살생각

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현

장에서는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소득하

위계층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

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인 경제적 부담감이 공과

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정부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중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 선정에서 탈락한 노인의 경

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과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존 노인의 빈곤문제

는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지만, 절대적 빈곤

과 상대적 빈곤을 수렴하는 소득불평등은 재분배적 성

격을 가진 세금을 활용하거나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법

이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복지확대라는 ‘복지 논쟁’에서 

친복지 진영의 유용한 복지확대 논리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

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단선적인 관계에 초점을 주었다면, 본 연구는 소득

하는 출처가 다양화 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가하여 급여지급

이 중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전

라남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5년 133,143명에서 2012년 

87,670명으로 37.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즉,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복지사각지대 노인이 양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어야 

복지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다.

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 세 변인의 관계

를 구체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인지한 소득

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소득불평등과 자살생

각 간 보다 풍부한 관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원체계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변인이 투입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단일문항인 

경제적 궁핍 변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

스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른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과 확보된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인지된 소득불평등, 경제적 부담감, 자살생각 변

인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는 노인이 인

지하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

트레스의 경향성은 이해할 있지만, 정확한 추정은 어렵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인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 변인을 이용한 

연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 시

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이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한

정하여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표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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